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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탄기 선교를 돌아보며! 
‘ ..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 1:16) 

‘내가다시는여호외를선포하지아니하며그이름으로말하지아니하리라하면나 

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콜수에 시무치니 답립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JJ:9)라 

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충현의 성도들은 침묵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찍 믿음으로~' (1빌 3:에 선교지를 향해 나ò)-{t습니다. 그래서 않개팀 ~145명 

(2[x)5년 7월 16일 현째이나되는십:;z.}가증인들이 복음을전혀 접책l 못한지역에복 

음의 씨앗을뿌리고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빡님이 주신 ID)5년 선교비전인 2.500명 이상의 단기 선교사파 

송을위해서 역동적으로웅직이고있습니다 이모든일을톨ö]볼때잠으로주님의놀 

라운은총이었음을고백할수밖에없습니다.어떤분은건깅이좋지않용{묘 축으면 

죽으리라 의 믿음으로나가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정언들은 실직의 위협 속에서도굴 

하지 않고 선교를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학엽의 큰 짐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순종하는것을더 우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선교를나갔거나현재준 

비 중에 있는많은분들은오직 주님의 말씀빡 16:15)에 순종하여 복음을전하는데 옹 

힘을쏟고있습니다. 

또한이제부터 8월η}지 어린중등부학생들을포함한많은선교팀들이 선교지를향 

해나갈예정입니다.그러므로우리모두는더욱근신하여주님의은총를구해야합니 

대뻗전1:13). 모든십:;z.}가증인들이 인간적인방법과경험을버리고오직 성령의 인도 

에따라복음판을전할수있도록간절히기도해주십시오. 

f스1교 표호:f 0，뮤일 즐}렐흩 오후 4α)-V440) 

* 01 번 주 수요일(20일) 교구 영성훈련 안내 
여름 성경록꾀 관겨덤 이번 주교구모잉은 수요 1부 예배후에 본S에서 

전교구가 흠싸/모여 영상흔련을 흡ι/다 

----------------------------------------------------------
이번 주 수 · 목요일(20.21'일) 

“영ot，부~소년부” 여름 성정학교 

예수님을 닮은 충현의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웹，목요일(21웹양일간에걸쳐 진행됩니다. ‘여}수그리스 

도를 전하는 십자가증얀’띔 1:3)의 주제를통해서 예수님만을 전하 

는 전도자로 훈련받는 싸0]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에 선생님들은 

기도는물론 평일에도 교회에 니와서 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띠라서 금번 여름성경학교는말씀， 기도， 복음중심 

의 프로그램을통해서 어린이들이 십자기를 깨닫고 예수 

님을배우는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아부， 쩌부는부모님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성경학교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데리고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 

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선생님들이 책임지고돌보 

며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유년부， 초등부， 소 

년부는 교회에서 하루 잠을 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필요한준비물들을잘 챙겨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여름성경 

학교를 통해서 충현의 어린이들이 예 

수님을 만날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과 

기도를부탁드립니다. 

* 각부서의 성경록펴 짙낮는 
주일 예배 짙낭와 동일흡，'1-1다 

첫 번째 견해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띠조물틀로 늘 겸손하게 있도록 

하시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유 의자는 죄를 범할수부때| 없디는 것을 주장한다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다면 이 죄악을 포호한 그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 

기 때문에 이 계획~tol 오직 가능하다는 주장이대고전 11:10). 

성경은 또한 천재지변도 티르뻐| 근거하고 %응을 언급하고 있대창 3:17-19).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는 생명수의 ζ배|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두 가지 실과를 맺으며 

다사는 저주가 없을 것이대계 22:1-3). 현재의 자연계는 히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같지가 

않은 것이다 비정상적이다 성경은 죽음이 없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요람의 범죄 전에는 즉 

저주 전에는 죽음이 없었대고전 15낀-2낀. 동물까자도 모두 채ιi을 하였대창 1~싼3이. 악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01 저주가 벗겨질 때 곧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새 하늘과 새 멍이 
나터날 때어|는 동물들도 다시 풀을 먹을 것이다 

메시O뼈| 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를 자목하고 있대사 11:1-:낀. 자연도 하나님의 지녀들이 

부촬할 때에 구속함을 받을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대사 11:&-9). 놀라운 비밀이대롬 8:18-

23). 죄가 이 똥뻐| 저주를 가져왔으므로 죄가 떠날 때에는 저주도 함께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 

므로 성경적인 가르효몬 곧 천사와 인간의 타르tol 죄악의 근원임을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처 

음부터 마지막끼지 사종일관 익tol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는 동요뻐l도 히나님은 계속해서 전 

지 전능하시고 선히신 분Ol~을 을「하고 있다 히니님의 사랑으로 인히여 히나님께서는 전S벡 

회의를 여시고 불성한 인ζ될을 위하여 일을 행하사는 것이다 

해i님꺼μf는 그의 완짜 01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뼈 죽게 등μ띤로 인캔| 그 엄청난 

저주의 죄의 값을 대신 김당하게 히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꺼|서 죄 없으신 히나님01요、 인간 

이신 분으로 죄악을 이기어 극복하고 오신 것이대요일 3:8). 이렇게 하사므로 하나님은 하나 

님께서 우리를 사료면냄을 증명해 주시었대롬 5:8, 요일 4:9-10).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포홀한 계획을 선택하신 것이다 히나님꺼|서 하늘 

과 땅을 칭조하실 때에 기뻐히신 것만은 아니다 최악의 모습，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까지도 그의 계획 요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지 잃브 

셨으나 히니님의 계획은 창조물의 세계 요뻐| 

믿tol 들어온 것을 허르념}신 것이다 히나님께 

서 제일 먼저 칭조하신 것이 천사들이다 이들 

은 우주가 실제적으로 만텔지기 전에 창조 

되었다 하나님의 칭조는 완전하고 선한 것이 

다 천사들 역시 자유 의자를 가지고 창조되었 

기 때문에 거기에도 잘못된 결정을 가져올 수 

%는 가능성이 있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는 

것이대유 6). 사틴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하 

LI님보다 ̂ ~‘들이 원등}는 것을 선택한 것이 

대뱉후 24-5). 

하나님의 이들들01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 

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O~하는 모든 자로 O fLH를 

심았다고 창서끼 않에 노아의 홍수전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01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것이 죄와 악의 원천이 되었대창 6:1-3). 티릭한 사틴은 에덴 동t뻐| 나타나 인ζ털 유혹二}였 

다 천시와 인간의 타락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의 길을 택한 데에 %는 것이다 

두 타락 사이어| 크게 다른 것은 첫 번째 티르씬 사탄의 타락은 모든 천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은 오직 O땀과 01브가 있었다는 것이다 천사와는 달리 인간은 

지손을 배출하도록 자음을 받댔으므로 요람의 조^c，101 죄인이 됨으로 인히여 온 요루가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대롬 5:12, 5:17, 장 3:6,19).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01 아니다 천사 

와 인간의 타럭으로 온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것E비| 악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대듭때l도 중요한 문제가 아직 님아 있다 히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항상 옳은 

것만을 택할 수 %는 rrl조물을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하는 것이다. 

l 말씀으로 풍성안 그릎 (금요집회) I 

옥f~1 곤원ï!f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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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뼈r Next Su빼 

LOT'S CHOICE 
(8)Then Abram said to Lot, “Please let there be no str따 between you and me, nor between my herdsmen and your 

herdsmen, for we are brothers. … (ll)So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valley of the lordan; and Lot journeyed 

eastward. Thus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12)Abram settled in the land of Canaan, while Lot settled in the 

cities of the valley, and moved his tents as far as Sodom. (13) N ow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exceedingly and 

sinners against the LORD. (Genesis 13:8-13) 

AAft엄er매Go여d c떼떼a머메11배e잉dA매br떠때a매ha삐m to "Go아fortπ께매耐t깐해삐h f얘1나f 

yoωu마r re태|떠ati미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1 will 

show you," he took Sarah his wife, Lot his nephew, his retinue, all their 
possessions, and setout in God's direction(Gn. 12:1). God promised 

Abraham, "1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1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 and 1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the one who curses you 1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Gn. 12:2-3). For Lot, it was an 

exciting time knowing that the Creator, King of kings, and Mighty God 

had directly blessed his uncle . He immediately followed Abraham 

because he believed the words God spoke to his uncle. He wanted to be 

a part of the blessing. He saw it a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which 

it was. As time passed, Abraham and Lot became ve미 rich in livestock, 

silver, and gold(Gn. 13:2, 5) . Their material wealth flourish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land they lived on could not sustain them both; it became 

necessa이 for them to separate (Gn. 13:6). When their herdsmen began 

fighting amongst themselves, Abraham asked Lot to choose which land 

he wanted; “ if to the left, then 1 will go to the right; or it to the right, then 

1 will go to the left" (v. 9). He gave Lot first choice . What was Lot’s 

choice? 

Lot based his decision on worldliness .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at the valley of Jordan was like "the garden of the Lord" (v. 1 이 . His lack 

of religion and generosity combined with his surplus of greed and 

selfishness caused him to forsake all others in favor of what he thought 

well . Up to this time, he followed Godand Abraham, now he proceeds to 
go his own way, thinking. he is great. Having first choice made it a difficult 

test for him. Instead of aSKing his uncle to choose first, and he go the 

other way; his greed caused him to be ungenerous. James 1: 12 says,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α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Lot miserably failed his trial because of his self­

interest. AII his blessings came through Abraham from God because he 

listened, but now he changes and his mind focuses on other things. He 

no longer considers himself dead to immort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amounts to id이at마 (Col. 3:5) . Romans 12:10 
says, “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give preference to 

Lot’s course of action slowly led him further and further down the 

worldly path. He walked away from t~e spiritual side of life and headed 

towards the physical side. He eventually ended up living in the city of 

Sodom, which was extremely perverse, wanting his two daughters to 

mar마 there . Philippians 3:2 warns, “ Beware of the dogs, beware of the 

evil workers, beware of the false ci rcumcision ." Lot was not aware 

because his mind was on worldly things, “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Col. 3:2). His eyes focusedon 

physical beauty, just like Eve’s eyes, “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desirable to make one wise. she took from its fruit and ate: and 

she gave also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Gn. 3:6) . David also 

set his eyes upon Bathsheba. When you look around at worldly things, 

the devil always shows you something 미ce. He loves to delight the eyes 

of be.l ievers. Lot’s eyes saw the beauty of Jordan, “ So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valley of the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ward. Thus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Gn. 13:11). It always starts in the eyes, 

works its way to the heart and emotions, and then moves to the rest of 

the body. Many Christians look at beautiful people, places, and things 

with Lot ’s eyes, forgetting their faith . Joshua 24 :15 says, “ If it is 

disagreeable in your sight to serve the Lord, choose for yourselves to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which your fathers served which 

were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followed the right path, while most Israelites chose the wrong one. 
Lot’s choice resulted in a curse, not a blessing. His worldly calculations 

were wrong. Abraham chose God, “ And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reckon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Jas. 2:23). Abraham went with God all the way, not with his own 

heart, but Lot choose his own heart. His home burned, his wealth 

disappeared, his wife died, and his two daughters disrespected him. He 

lost the presence of God because his spiri~ual life was secondhand, not 

first priority. Indeed, he called on God, but he believed in other things 

more. Jesus said,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 (Jn. 7:38) . If you call 

on Jesus with all your heart and so내， H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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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톨 추 

l 마음주일셜교 l 

졸의선택 

(어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 (!D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랴 (12)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팽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소돔 사람은 의F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8-13) 낌성관옥샤 

아브라함과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 

할 땅으로 7}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써， 조카 롯을 비롯한 모든 권속과 

하란에서모은모든소유를이꿀고하나님이지시하신곳으로떠났습니다{창 12:J} 하나님 

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승}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히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생 12:2- 3). 롯에게 있어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삼촌 
에게직접축복동없다는λ}실이참으로흥분되는일이었을것입니다 그는조금도망설이 

지 않고 아브라함을 띠라나섰습니다. 롯은하나님께서 삼촌에게 하신 말씀을그대로 믿었 

습니다. 그는자신도그축복을받게 되기를원했습니다. 롯은 이것을 평생에 한 번 올까말 

까한기회라고생각했고， 실제로도그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과롯은부자가되 

었고， 가축과은금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대창 13:2 딩. 그출l 가진 소유가 너무많아지금 

까지함께거하던땅에서더이상같이살수가없을지경이되었습니다. 이제그들은서로 

떨어져야할 펼요를 느꼈습니다{창 13:히. 가축을 치던 자들 가운데서 디툼이 일어나자 아 

브라함은 롯에게 원하는 땅을 선택히라고 말했습니다. “ ...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좌하리라’띤절). 그는롯에게 먼저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주었습니다. 롯이 선 

택한것은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위한선택 

롯의 선택은전적으로세상적인 것에 기초를두고 있었습니다. 그가눈을들어 요단들 

을바라보니 U}7-] “여호와의 동산’ 같아보였습니디O댐). 신앙심이 알고 너그럽지 못했던 

그는욕심과이기적인미옴에눈이멀어세상적으로좋아보이는것을택하려고다른유익 

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이제 자신도 꽤 큰 

유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롯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해 보는 

선택은 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 

야했지만자신이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결과그는다른길로갔습니다. 그의욕심이 그 

의 미음을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12은말합니다. ‘지험을참는자는복이 있 

도다이것에옳다인정하심을받은후에주께서자기를시링히는지들에게약속하신생명 
의 면램을얻을것임이니라’ 롯은불행하게도자기 중심적인 口}음때문에 시험에 실패 

하고말았습니다지금쩨그가받은모든축복들은아브램을통해하나님으로부터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그가하나님을청종했기 때문에 얻은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이제 

그는변했고， 그의마음은온통다른것에쏠려 있었습니다 그는더 이상음판과부정과사 

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을 억제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골 3:잉. 로마서 

12:10은말합니다. ‘형제를뺑얘 서로우애따존경따를서로먼저 하며’ 롯은아브 

라험에게 존경심도감사도표시하지 않고자신의 욕심만챙겼습니다. 롯은잘된 일은모두 

자신0 ] 똑똑해서라고 생각했고 잘못된 일은쩨 잘못ó1 아니라남의 탓이라고 여겼습니 

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 

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우리 소망을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모든사람특히믿는지들의구주시라’댐전 4:l이.롯의결정은점점더그를소돔과고 

모라로 이꿀었습니다. ‘조돔시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창 13:13). 롯은 
요단들을지상의낙원이라고여기면서들어섰지만실상은그렇지가않았습니다.고린도 

후서 6:17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부정한것을만지지말라내가너희를영접승얘’ 많은시람들이유흥7에가서도박 

을하고， 회사동료들과시시덕거리는일쯤은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 돈으로즐 

기겠다는데 뭐라고하겠느냐는것입니다. 그러나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향한선택 

롯이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점점 더 세상을 호빼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는인생의영적인곳을떠나서육적인곳으로향했습니다. 결국그의인 

생의행로는소댐l서멈췄습니다소돔은극도로죄익이관영한곳이었지만그는그괜l 

머물러 살면서 자신의 두 딸을출가시키길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2은 경고합니다. ‘개들 

을삼가고 행액뜯지들을삼가고 손힐례당을삼7봐’ 롯의 영혼은둔;빼져 있었습니 

다. 이미 그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2은 경고합 

니다. ‘꺾엣것을생각하고명엣것을생각지말라’그는하와처럼눈에보이는아름디움에 

미혹되었습니다. ‘껴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한나무인지라 여자가그 실과를따 먹고자기와함께한남편에게도주매 그도 

먹은지라’생3:이. 다윗또한맛세바에게 눈길을줌으로써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것에눈을돌릴 때면 마귀는그순간을기다린것처럼 여러분의마음을빼앗을 

만한 좋은 것틀을 보여 줍니다 u배는 능숙한 솜씨로 신자들의 눈을 현혹시겁니다. 롯의 

눈은요단의 아름다움을보았습니다. ‘그러므로롯이 요단온들을택하고동으로옮기니 

그얽 서로 떠난지라’생 13:11). 유혹은 언제나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마음과 
감정에 작용하고몸 전체에 영홍뇨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그리스도인들이 롯의 눈으로 매혹 

적인 λ}람들， 멋있는장소， 세상의 01름디운 것뚫님}라보다가자신들의 믿혐l 대해서는 

잊어벼립니다 여호수아 24:퍼은말합니다 ‘만일 여호외를섬기는 것0 ] 너희에게 좋지 않 

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섭기던 신이든지 혹 너회의 거하는 땅 아모리 시람 

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오늘날 택6봐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외를 섬기겠노라’ 결과 

는 어됐습니까? 여호수아는바른 길을띠리갔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잘못된 길 

을택하고말았습니다. 

선택의철과 

롯의 선택은축복이 아니라재앙을초래했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계산은잘못된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힘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1약 2:23). 아브 
리함은자신의 생각을따르지 않고항상하나님과동행했습니다. 그러나롯은자신의 마음 

이 기는 대로 띠라갔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고， 재산은 재가 되었으며， 

아내는 죽고， 두 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 

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도 하 

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문제는그가다른것들을더 의지했다는사실입니다. 요한복 

음 7:'&3에서 예수님은말씀하십니다. ‘니를 믿는자는성경에 이름과같이 그 배에서 생수 

의 깅이 흘러나리라’ 만약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 

은여러분을구원해 주실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부르는자는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이것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구원입니다 하나님은긍활1] 풍성하시 

고은총이 많으신 분입니다얘 2:4). 롯이 하나님의 은총을받지 못한 것은자신의 뭇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히셨습니다. 그러나 

롯은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에 우선이었습니다. 그는하나님께 속한자가 

아니라 0 1 땅，곧마귀에거l 속한자였습니다성경은이렇거l 결랐습니다 ‘죄의샀은사 

%에요하나님의 은사는그리스도예수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사령하는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축복으로기득찬하나님의 말씀을들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7}，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 

상의 염려와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믹혀 결실치 못하는자요”때 13:22). ‘좋은땅에 뿌리웠 

다는것은말씀을듣고 깨닫는자니 결실히여 혹백 배， 혹육십 배， 혹삼십 배가 되느니라’ 

까 13:23).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쏟1] 사로잡히기를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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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웰l 삽자가를 깨달온 천국 잔치 

“ ...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흔 평안해 내 영흔 내 영흔 평안해"(찬 470장J. 온갖 풀 

들이 푸르른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사회 천국 잔치’ 를 알리는 주제 찬 

송소리가 벌써 갈릴리홀에 기득했다. 권사회에 속한모든 권사님들은말쏟11 대한 

사모함과 영적인 충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쁜 복 

음의 잔치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십자가를 깨달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 

의 어머니가 되게 히소서.’ 

첫째 날! 성경 암송의 시간은말씀의 은혜를나눌수 있는 영적 훈련이었다. 참으 

로 세월을 잊은 채 팔순을 훌쩍 넘기신 권사님들의 놀라운 암송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말씀을 암송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이들을 사랑 기득한 눈으로 보고 

계신 예수님의 밝은 모습이 떠올랐다. 열 분의 권사님들이 암송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고， 

아직 그 말씀이 껏전에서 맴돌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시간 시간마다 계속 선 

포되는말씀은실로메마른대지를촉촉이 적시는단비처럼 좌 기운데 살아옹우리 

홉뿔.，~률 방쁨과 1r도흘 하나 되어 

의 죄를 다시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였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 

하고자기 십자가를 지는순교의 믿음을달라고 간구하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띠를수 있도록 믿음을달라고울부짖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각지회별로창양경연대회(합창， 중창， 이중창， 독창)가 있었다. 바쁜시 

간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틈틈이 모여서 연습한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천국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기쁨이 념치는 은혜의 시간이 

었다. “큰음성으로가로되죽임을당하신어린양이능력과부와지혜와힘과존귀 

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 5:12).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를지신어린양보혈을찬양한모숨속에서우리모두는다시한번십X까의놀 

라운사랑과은총을감사하였다. 

이번 수련회에도 700여 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경험하였다 말씀을통해서 예수님을만났고구원의 감사도넘쳤다. 밤늦 

도록이어진 기도와찬양은성령 충만한새사람이 되게 하였다. 특별히 이 은혜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혐l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남은 생애 오직 날 구원하신 십X까만을 붙잡고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그런즉이스라엘온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십자가에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그리스도가되게 하셨느니라하니라!' (행 2:3에 
이혜자(권사) 

휠뿔l끝톨 앙.，.J1'~' 증el되게 ~~옵!s-I.-f 

이번 수련회는 장년 2부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 
lGI센센맡톨l 1 박 2일 동안 장년 3부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 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은 굳어진 우 고생이아닌감사의잔치 
리의 심령을 모두 깨뜨려 주셨고 눈물을 흘 

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느덧 에바다부 여름 수련회가 코앞이었다. ‘아! 또 고생하겠구나.’ 

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의 음성은 때로는 미세하게 더러는 은 

먼저 이런생각이 나의 머리를꽉채웠다. 나처럼 듣지 못하는아이들을만날생 
합니다. 복음 중심의 말씀을 통하여 우 

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그리스도 

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시간 시 

은하게 어떤 이에게는 소나기와 같 

이 다가왔습니다. 행사를 위한 수 

련회 ， 수련회를 위한 행사가 아 

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에바다부 

수련회에는 많은 은혜도 있지만， 가끔은 정신이 없을 때가 많다. 아직 철부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나같은 청년부 선생님들이 아이를 한 명씩 끌어안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선 
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적셔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 

되게 챔소서(엠 2:10). 

니라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자 

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예 

수님만 드러나는 수련회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했던 죄인들의 기도에 응답 

해 주셨음을 감사할 따름입 

니다. 

자기를 내세워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회개하면 

서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요 

나를 끝까지 다듬어서 사용하셨 

던 것처럼 지금한없이 죄 많고못 

교팀 총무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피온한데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나7 생각을 하며 교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내 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나는 이전에 품었던 나의 믿음 없는 생각을 회 

개할 수밖에 없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내가 잊고 있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임을 까먹고 있었다 나에게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영적인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수련회 장소에서 만난 아이들은 조금 전 내가 상상하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 

다.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르며 열심히 웅직이고 있는 천국일꾼의 모습이었다. 수련회 내내 아이들은 말 

씀과 기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듯했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달리 고생이 아닌 감사의 잔치였다. 특별히 나는 
이번 수련회 기간에 사진 찍는 일을 맡았는데 한 장씩 찍을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비 
록 약간의 장애는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귀한 장면들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우선 모든 걱정， 

우리에게 선한 일에 친백 

성 되게 하는 십자가의 사명 

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 

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난 죄인인 저를 다듬어가고 계시다 

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로믿음으로주님의 일을하면주님께서 모든일을책임 

져 주신다는 사실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으로는도저히살수없는죄인 

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 

과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우리 삶 

을 온전히 지배하여 그리스도 예수 

의 심장을 갖게 하여 오직 십자가만 

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 

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여정 길 하나님의 뭇과 계획 속에서 우 

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뭇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을주 

님의 은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 

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이번 수련회 

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중인의 삶을 위해 더욱더 십자가만을 바라보 

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 

니라" (마 11:28,29). 껴 
민경주(교사) 

겠습니다. 
한호절(집새 

김성순(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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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십자가의 복음음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서!S뻐! 한 사람이라 
도 남아 있는 만 교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탄식 

아며 울부짖는 상만 영혼틀을 잦아 광활안 대륙를 향0~1 달 

려맙니다 신심한 일문! 종면의 젊은이틀이 자원n때 동승 
아니 ， ‘버서 ’으 다대하게 서려으 조아 이도야으 O~하여 꺼大! 

。 02 ~ • L - O 2 。

없이 나아맙니다. (이용수 안수집사) 

Q δf나닝의 사랑하심 ， 그 사E뻐! 매여 즉각즉각 반응아고 표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종겠습니다. 성령 종만6뻐 

서 끼쁨과 과사함으로 복음을 전아며 ， 하나닝과 선교지의 영 

혼틀을 그리고 우리 팀원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안다고 고 

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두루) 

Q 이번이 두 번째 단II 선교입니다. 첫 선교 때에도 함께 하섰 

던 아나닝을 이번에도 만나밀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귀국아는 그 순깐마지 마나닝의 음성에 먼저 구III움이 

고 나의 전부를 마나님께 드리밀 원합니다. (오 언) 

추낀흥현 

Dt찌 

Q 면지민틀에게 참된 주의 말씀음 전하고 항상 준비돈| 자세로 

끼도할 수 있었으면 종겠습니다 (왕정떤) 

Q 선교를 처음 까는데 많이 끽징이 되기도 마지만， 그곳에서 

주넘떼서 준비때 두신 영혼틀을 만나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 

니 많은 끼대까 되기도 합니다. 나를 부민하고 온전m 십자 

까를 지며 주닝의 인도하심에 따라 운종하면서 팀원들과 한 

마음 한뜻으로 복응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박떤정) 

Q 이번 선교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은혀|를 부어 주실지 끼대까 

됩니다. 우리가 뿌리게 될 복음의 씨맛이 그 나E뻐| 풍성안 

겹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민선) 

Q 두 번째 까는 선교지입니다. 밑은 지역을 몇 번을 다녀와도 

그 때마다 임하시는 마나닝의 모습은 다앙합니다. 이전의 선 

교 정엄에 의지마지 않고 ， 오로지 성렁닝 민도아시는 대로 

순종아며 아나닝 말씀 듣기를 소망아는 그 곳의 영혼들을 생 
각아며 II도로 준비합니다. (이안호) 

2005년 7월 1 7일 @ 

Q 대학부 팀에서 조끼리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들을 대하끼까 임들고 쑥스러워 시작 전부터 주녹이 들이 제 

대로 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까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기로 만 젓은 수!문 결접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무섭고 두 

렵고 객정되는 갯들이 한두 까지까 아넙니다. 임들고 지질 

때에도 마나님이 함께6때 민도해 주시고 ， 나를 위안 사람들 

의 기도가 느며진다는 말이 콘 븐혀!까 됩니다. (~뼈|정) 

@ 먼저 저에게 마나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II외와 여건을 

주신 마나님께 암A빼요. 저의 노력이 믿음의 불모지(긴 선교 

지에서 믿음의 싹이 날 수 있는 종은 계II까 되었으먼 하는 

바랍으로 이번 선교를 준비아고 있습니다. 선교 끝나는 날까 

지 아나님께 깐구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조지영 

Q 생멍을 전하는 껏에 II쁨을 누리고 ， 함께 하시는 아나닝을 

피부로 ， 까슴으로 느끼고 돌아왔으면 종겠습니다. 그리고 

종무로서 팀장닝과 팀원들을 사람마는 마음으로 잘 섬겼으 

면 합니다. (유재역) 

Q l~장 먼저는 나의 조!를 마나님 잎때! 외개하고 싶습니다. 오 

직 에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갤저! 되어 십자까 복음으로 내 

모든 심렁음 재워 주시고 ， 복음음 깨달을 수 있도록 무릉 꿇 

고 주닝 잎때|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교지의 영혼틀을 진심으 

로 사랑하고 ， 뭉에 빠져 허l매는 그틀응 향한 마나닝의 마음 

을 알꺼1 0"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송미) 

Q 말씀과 끼도로 무장6때 성렁 종만안 까운데 선교지의 죽어 

까는 영혼틀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까지 

고 그 곳에 먼저 가셔서 영혼틀을 준비0" 농으신 마나닝을 

만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다의) 

•••••••••••••••••••••••••••••••••••••••••••••••••••••••••••••••••••••••••••••••••••• 

아름다운복음와나라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언어 ， 문화， 풍습， 전통 모든 것이 다른 나라. 사원이 많 

아 화려한 반면 주민들은 마치 축사와 같은 곳에 사는 것을 보며 어서 빨리 사원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이 땅 위에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 

이 간절했습니다. 

정말순박하게 있는그대로의 모습으로저희들을맞이하는그 나라사람들의 모 

습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이들의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다 저희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 맨발로 뛰어내려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던 그들! 기도 후에 그들 

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소녀를 만나 “예수님 믿으세요 !" 하면서 죄와 구원， 하나님과 예수님 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도 같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 

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 우리가 뿌린 전도지가 

그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 

족과 친지 ， 나아가 나라가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 

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보고 참된 

소망의 길을 걷기를 바랬습니다. 구원의 깨달음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하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것처 럼 이들도 십자가를 전하러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순록 (집사， 1 0교구) 

l-홉 
7월 18일(월) N 7월 23일(토) 

7월 18일(월) N 7월 26일(화) 

7월 1 8일(월)N 7월 26일(화) 

7월 1 9일(화) N 7월 27일(수) 

7월 1 9일(화) N 7월 27일(수) 

7월 19일(화) N 7월 28일(목) 

l톨핍l11 

* 이먼 주에 줄알아는 전교팀 
關|

고등뷔:4) 그口」슛LI〈r 

15교구 추가 남용절 

1 2교구 3지역 강창식 

대학뷔25) 이용수 

1 5교구 2지역 강석화 

1 2교구 7지역 이앙선 

l----7월 1 9일(화) N 7월 28일(목) 

7월 21일(목) N 7월 29일(음) 

7월 22일(금) N 7월 29일(금) 

7월 22일(금) N 7월 30일(토) 

7월 23일(토) N 7월 떼일(퇴 

훌 연'JH Af억 중인 전교팀 

뭘률| I-.1 

摩톨 
8교구 5지역 김을필 

9교구추가 장승규 

‘ 5교구 4지역 정태동 

5교구 5지역 백봉선 

청년1 (3) 기口여。무「 

홉훨. 
7월 11 일(월) N 7월 m일(수) 4교구 3지역 

7월 11일(월) ‘ 7월 20일(수) 대학뷔24) 

7월 1 2일(화) N 7월 21 일(목) 2교구 1지역 

박원화 7월 1 3일(수)N7월 22일(금) 대학뷔36) 

이근호 7월 1 3일(쉬 N7월 22일넘) 대학뷔29) 김형곤 

박상대 

* 지난주에도ξ암}선교팀 

II률 .. 11 홉흩톨| •• 률 .1 홉휠l 
7월 4일(월) N 7월 1 3일(수) 8교구 4지역 김종홍 7월 8일(금) ‘ 7월 16일(퇴 9교구 추가 이창희 

* 션과 ，1 도회，~ 해주영(오후 4:00-4:40) 강링ë!1흥에셔 및습니다. 

모든 생도흘의 쩍극쩍인 참여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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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눌 

"-1렌들 tJ ，，.칸 t4'~~송 따르벼 얘룸 댐’1혈투쿄，'f­

"r:f-è검f켜요 

제 이름은 브래드이고， 제 아내 이름은 트리샤입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에 
개혁주의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때 한 친구가 충현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이 교회에 거의 
2년 정도 출석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 선교，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충현교회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로 기다려져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과 말씀 듣고， 찬양 

하고， 성경도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하하” 웃 

으며 보냈던 즐거운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 

번에는 선생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와’ 정말로 

좋을것같아요 . 

저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과 찔림을 받습니다(덤전 3:16 , 벤후 1:3). 말씀의 어느 부분도 필 
요 없는 부분이 없고， 말씀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잠 30:5-6, 사 40:8). ‘말 

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종종 저의 삶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저의 교만한 생각 
에 대해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12)라고 지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만을 믿을 때， 저는 제 마음에 가득한 사악함을 망각하게 되어 죄에 빠질 것입니 
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렘 17:9). 

•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일상 생활에서 그냥 지나치는 많은 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러한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 
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자기들이 듣는 말들이 과연 그러한가’ (행 17:11)의 베뢰아 사람들처럼 

저는 오산에서 엄마， 아빠， 동생이랑 교회를 다 

녀요. 그래서 평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아 
요.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미리 교회 근 

처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뒤 사촌동 

생과 함께 교회를 갑니다. 엄마와 야빠가 바쁘셔 
서 교회에 데려다 주시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 
지만 저는 사촌동생과 함께 자면서 여름 성경학교 

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좋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연장자이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 

이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가7 말씀을 통 
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산합 

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말씀은 저에 
게 참 신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실만큼 죄인인 저를 사 

랑하신 주님은 결코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 
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고전 

10:13, 고후 12:9). 

• 

r 브래드(Bra에 & 트리)..f(Trisha) 

(*이부부는 2년 전캐나다에서 왔으며， 현재는 각각초등학교에서 

영어교시로 일하고 있는 신실한그리스도인압니다l 

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친 

구들과함께 하루밤을보 

낸다고 하는데 ...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성경학교 

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성경 

학교의 주제처 럼 예수님만 

을 전하는 십자가 증인이 

되고싶어요. 
김한나(소년부) 

••••••••••••••••••••••••••••••••••••••••••••••••••••••••••••••••••••••••••••••••••••• 

AfaJ승} 는 ，.들 도 변0} ! 

하나닝메서 엄마의 만정함용 등 

으시고 우èl ìr정에 도언0 1흥 선봉 

호 주섰단다. 어찌나 좋던지 그 71 

분응 어떻꺼1 방효 하èFCr는 이 서!상 

응 다 영은 건보다 쫓았고 정방효 

71뺏단다. 도언 017r 엄 Cr tlH 얀에 

있옹 떠 이 엄 Cr는 전사었단다. 온 

세상01 모두7r 다 예쁘고 새롭고 퉁흘퉁공하께 보이고 갱7r에 

아무렇게나 피어 냈는 쏘란 민툴러1. 진보라의 저!비꽃， 이름 모 

릉 풍꽁틀이 어찌나 구l하고 예쁜;<;1 주닝의 오묘한 성리에 진한 

강동용 받고 주님의 사랑에 많이 많0 1 강샤했닫다. ;<;1곰도 그 

αH릉 생각하변 잉 7r에 작은 미소7r 번 ;<;1;<;1 .•.. 

어느던 우리 도언 0 1 7r 영공 상이 도l었녀1. 영 Cr는 도언이의 천 

진난만한 영흥용 보고 있쏘èr먼 십자7r 사랑흉 베푸신 주닝의 

숭갱이 느매진단다. 도언oH 엄 Cr 0빠의 7r장 큰 보붕이 뭔지 

Or니? 음， 뭐냐변 보석도 아니고 검도 Or니고 은도 야니고 바호 

우èl 도언이야! 도언이 7 r 엄마 야빠의 보붕이란다. 제영 큰 보 

붕01;<; 1. 왜냐하변， 앞으호 섭차7r릉 선하는 주닝의 귀한 그즘01 

똥! 갱이 71 때문01 치! 도언야 !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 

랑으호 자라나갱 껴l속 71 도항매1. 

도언이의 생영옹 축하하며 샤랑하는 엉Cr7r 
김인영 (집사， 5교구) 

중등 3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 

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 
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장남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 
지만 당시에는 제가 목회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목회를 하기 원하시지만 강요 

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기도로 준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들었기에 확실한 미래의 비전 

윤삼열 (정년1 부) 에 대한 결정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까지 제대하게 되었습니 

다. 항상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부담만이 있었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시간은 흘러가고 나의 비전과 나 

의 앞길에 대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 105)" 라는 말씀이 나의 발동에서 비추는 

퉁불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욱 정확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우리 머리 위의 퉁불을허 

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발 위의 퉁불을 허락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퉁불이 있다면 멀리 볼 수 있겠지 

만 발 위의 퉁불로하나님은 우리 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기 원하였지 

만 하나님은 내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실히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다가 보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 

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나를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롬 8:28).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모님의 서약이 나의 서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통일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달아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읍을 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나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낮고 천한 죄인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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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I 탐방 l 빼가혹 

빼 교회 합방 뼈 째}쭉양육부(열매2밴 

주 안에 케하는 ."뽑 

것 ).f량이라느 마으 어제 들어도 )./그려다. 지그 주니과의 처 사 
。

량의 감D/.로움에 젖어 있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판심을 gf고 바라보 

는 새 가종이다. 맏는 차를 g*깐 하나님의 사량은 공명아다. 그려나 

아무래도 새 가족에대반 추님의 사랑만은 특뿔아리라 맏는다 새 가 

족l 그들을 초빼여 예수、님과의 젓 사랑의고백을 들어본다. 

처음예수를 맏게된동기는무엇잉니까? 

이선에 저는 선주교인이었어요. 선주교인으로서 약간의 종교적 갈 

등이 있었어요 그련데 갑자기 교외로 7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 직섭 관계를 맺는 것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군요 ， (강연상j 
어니와 여부의 쿼유로 연 버 혀시저 。로 교외에 와지마 미으으 어 

I ---, L.: 11 ......... ^ L 0 ì -,-

었습니다 그려다가 올해 초 우연이 기도원에 갔논데 거기서 많은 눈 

물을 을리며 기도아고 나 우에 ̂ ^로 미으을 가게 되어스니다 r 기서 -- 드 口

옹) 

강연상 영제가 선도하여 예수님을 영접아게 되었습니다 (유주미 ) 

치r2차 킹지기 훈현 때， 느낀 점은 무었잉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댔고 특히 잔송7벼|서 큰 감동을 받엣습 
니다， ( 깅영범j 

여|선어l논 찬송이 산송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지기 분련 

을 통OH 잔송의 가A써|서 주님을 맏날 수 있었습니다 (깅신옥 ) 

말씀을통해서 주님의마음을느꼈습니다 성말내발앞의 

등불처럼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밥건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연상j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 El이 되시갔l읍니까 ? 

제 자리에서 늘 주님과 암께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싱습니다 (이연주 j 

주님의 뜻을 잘알고 슴종아겠습니다， (깅영밤) 

서울에 온 지 열마 안 되어서 모든 게 낯선 중에 선구 선옥이를 보고 좋아서 믿케 되었습니 
다， (이연주/ 

사람들에게 식섭석인 말로만 복음을 선달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거| 쩌|수 믿는 

냐를 보라’고 말짤 수 있을 만큼 복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옴으로 
선아고 싶승니다， (강연상j 

차 나오지 ot느 새 가조드께 치하고 시으 마쓰으 ? 

어떤 소명감으로 새가종부 교사를 아십니까? 

'1 2 

말씀이 언제 어디서 임알지 모르는데 말씀을 들을 기외를 놓질까 봐 성말 안타깝습니다 쉬고 
있는 새 가족들은 어서 빨리 나오십시오 (작f글 교사) 

제가 새 가족이었을 때 ， 받은 사랑이 아주 커서 저도 그 사랑으로 새 가족을 섭기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을 이령게 표연하고 싱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수영을 아는 나를 지키시 

는 분은아냐님이십니다 . 추님이 냐의 선 생애를 보오아선다고고백압니다 (김영범j 이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초안글 교사) 

앙상 주님을 느입 니다. 주님은 제 띨요를 채입 주십 니다 ， ( 김신옹 j 

예수닝을 맏기 전과 휴의 차이는 ? 

이가으로서 아계가 이다느 거요 이저하게 되어고 모드 이의 겨파르 하냐니께 마기고 기도아 
」 。 샤 ’ L... 2 ' 2 

라일략은 양은 아름답지맏 그 꽃을 먹으연 씁니다 그려냐 그 꽃을 먹으연 양이 내 몸을 감싸 

듯 내가 어려움을 감수아고 추님을 받아틀이연 주님이 아름다운 양기로 냐를 갑싸고 계시는 듯 

밥니다 (강연상l 며 하냐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범) 

정말 제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와 같다는 생각을 압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 삼 수 없습니 

다 r 김선우 j 이분들이 젓 사랑의 감격을 가씀에품은 재 죄휴 승리의그 달까지 거풍얀 맏음의사람들이 되 

여|선에는 임들 때 선구를 앙앵^ I만 이제는 주님께 조용이 나가 기도압니다，(이연주) 

자주 주님을 잦으며 기도를 많이 아케 됩니다，(강연장l 

5μ장 

.!r 1f 주를 따라 
18771년 10월 ‘까정 선교(Home 뻐ssio떠”라는 제목으로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 

(Franæs Ridley 많ve땅al， t앉&-1879)이 쓴 찬송이다. 이 찬송의 배경은 역대상 12장 

1~18절에 있는사건0] 뺨이 된다 디윗과 기스의 아들사울과의 μ댐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온아히에셀을 비롯한 30인의 두목아마새가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을 도운말씀을 

읽고묵싱하면서 그리스도와사탄과의 싸웅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편에 설 자가누구인 

7r를생각하면서 이 찬송을썼다. 주의 편에 선 군대는씨움에서 %빼야한다는 생각 

에서 이 찬송시를작사하게 된 것이다 

1절은 먼저 누가 주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짙문으로 시작한다 진를 떠나 주님을 섣기며 

남을 구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큐한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길이며 주의 은혀/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거/ 밝히며 

우근꺼 주를 따를 것을 명렁한다 

2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이 세상 영광을 뒤해 따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우 
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꺼/서 우리를 먼저 시랑하신 크신 시랑과 은혀/를 인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시랑과 은혀/를 a싸하며 힘 

써 일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걸어갈 길이다 

3절은 여/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끄 원수들이 끊잉없이 공격해 오 
는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의 

용기 능력을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변함없는 승리가 약속된 것이다 그 

래서 모든 성도는 기뿐 찬송을 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를 따라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상도가 드려야 할 한앙인 것이다 

역대상 12장 18절은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당신과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조F하고 당신을돕는 

자에게도 평깅이 있을찌니 이는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도우심이니이다 오늘우리의 
&에도주님께서 우리를도우십니다. 우리가주를따라섬기는자리에 주님은함께 하시 

며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챔F하며 나7)는 모든 

성도가됩시다. 
(찬앙위원회) 

기를 71.도얀다. 
(편집실) 

새 가 족 을 ·환 영·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01 윤영일 19 대학부 이태헌(12) 2뼈 이장우 19 고등부 징선헨) 2130 오세월 13 징년3부 한수미떼 2164 린 딘 19 외선부 박선01(7) 

2002 최유ÐI 19 대학부 최용길(이 2α% 정두석 19 대학부 횡지흰3) 2131 01광근 17 짧2부 진세짧 2165 죠 단 19 외신부 여국러1) 

2003 임거배 19 고등부 강건(14) 2007 ~똥이 19 고등부 허명씨 2132 김영근 8 정년2부 배귀녀(7) 2166 호 인 19 외선부 최진미 
2004 구X냉 19 고등부 깅도훨14) 2098 인재용 7 청년2부 2133 엄성용 1 장년1부 2167 호 옛 19 외선부 조영귀5) 

2005 김형주 19 고등부 정징희(12) zα애 김인선 13 짧1부 2134 김대한 19 고등부 김남위11) 2168 랜 19 외신부 이은혀(7) 

2006 김영종 19 고등부 한왜|에 2100 이정일 14 ~번1부 이순재5) 2135 징해진 19 대학부 구은패:4) 2169 김원미 19 정년1부 임우되1에 

2007 지은숙 19 대학부 지징민(1에 2101 신현능 1 ~번1부 선명핸4) 2136 서상원 19 고등부 최한림(4) 2170 박정숙 7 ~밴1부 왕숱혜1에 

2뼈 권신영 19 고등부 뺀영(ln 2102 구수지 16 샘2부 김흥씬(이 2137 조영훈 19 고등부 최한림껴) 2171 한신애 19 정년1부 

2()얘 이정선 19 고등부 깅영기에 2100 박현지 19 고등부 김지선(14) 2138 김호영 19 칭년1부 김기헌찌 2172 징조원 19 청년1부 주은숙(1에 

2070 강신이 19 고등부 조니영m 21여 깅희원 8 정년2부 김성흰9) 2139 김유아 19 정년1부 이인뀐14) 2173 김진선 19 고등부 김지희(11) 

2071 임정호 19 정년1부 장쇄19) 2105 김이레 19 정년1부 이종메1) 21때 주현지 19 대학부 조땐4) 2174 빅승현 1 정년2부 박영싱(1) 

2072 유효바 19 대학부 헤디郞) 2100 김성도 1 ~번1부 김화되5) 2141 이승식 19 대학부 권오인미 2175 이소은 19 중등3부 0 1지혜1낀 
2073 오정흰 19 정년1부 운영굉(1이 2107 은준호 19 정년1부 유옥재11) 2142 김현우 19 대학부 동유흥비 2176 최우진 19 대학부 조지영미 
2074 문학전 19 고등부 님귀폐8) 2100 믿빼규 5 정년1부 김순O~(5) 2143 곽광자 4 장년3부 인엔영(4) 2177 최동환 7 행1부 원폐 

2075 박소영 19 고등부 김진영(1이 2100 김윤학 11 ~멘2부 정경원1) 2144 류주혁 19 중등2부 김이된에 2178 송미징 7 정년2부 김효재8) 

2076 앙회진 19 중등3부 깅부희(8) 2111 인증숙 12 징번2부 징진영(1이 2145 유증열 9 소밍부 유회재에 2179 정진영 3 청년1부 이득해 3) 
2077 안허니 19 고등부 강부희 8) 2112 믿쐐준 19 중등2부 정진러이 2146 힌녕재 19 고등부 이재웬4) 2180 댐 19 대학부 최원{1에 

2078 김동화 19 고등부 이영철(1예 2113 이인숙 7 징번1부 최명호(2) 2147 0펀맨근19 외선부 윤옥재12) 2181 권민정 19 대학부 이병뒤에 
2079 김지혜 19 청년1부 깅기림(6) 2114 이선호 11 ~션1부 이선맨11) 2148 김경님 9 ~번2부 김현미애) 21없 선현미 19 대학부 ol~펙(4) 

2080 이지영 19 대학부 이한호(1) 2115 김선미 19 고등부 왕현석삐 2149 김동수 17 ~번1부 배핀웅(1이 2183 김 봅 19 고등부 신칠민떠) 

2001 주병주 19 대학부 강호셈1이 2116 이명훈 14 장년1부 김용죄1) 2150 김민경 19 정년1부 임효때5) 2184 김민정 19 고등부 신칠민애) 

2002 징선호 19 고등부 이은기(1이 2117 송현민 19 중등3부 신하영(1히 2151 님I걷X19 외선부 김일쉰1이 2185 김정옥 9 정년2부 김혜숙(1이 

2뻐3 김민욱 16 정년1부 최징재1에 2118 손재영 19 대학부 이동승(4) 2152 세 기 19 외신부 장완해1이 2186 최흥연 10 ~션1부 김인덕(에 

2004 빙선미 19 고등부 유옥재11) 2119 인인수 6 징년2부 진은배(14) 2153 카리q 19 외선부 고희센띠 2187 신신지 17 칭년2부 김뜸삐 

2005 박은지 19 대학부 유옥재11) 21때 김영대 10 정년2부 김지영(14) 2154 삿 산 19 외신부 류동넨1낀 2188 김동훈 19 고등부 노딴린이 
2006 지친옥 8 정년2부 최재필떼 2121 김준희 4 ~맨2부 서깅석껴) 2155 이세진 19 청년1부 김정랜9) 2189 윤 오 19 정년1부 박진절(19) 

2007 김지영 16 칭년2부 임귀외이 21잉 인세하 19 정년1부 윤심열(ln 2156 유은진 19 청년1부 김소희(1에 2190 최지현 19 대학부 강신영삐 
2때8 01현정 1 핸1부 송윤진(1) 21잉 윤효식 2 챔1부 깅묶(1에 2157 뼈|린 19 외선부 박챈|떠) 2191 믿때웅 19 대학부 이상흰이 
2009 이광원 19 정년1부 이미재11) 2124 이선주 19 대학부 조유석(12) 2156 임현재 19 외선부 이수재11) 2192 징디운 19 칭년1부 이은지(14) 

2090 장운식 17 장년2부 김연쉬1n 2125 손매니 19 대학부 이민정(4) 2159 볼 드 19 외선부 힘희징(1낀 2193 지동흰 19 중등2부 이잃(18) 

2때 1 김동영 8 정년1부 뼈|폐비 2126 김은영 9 청년2부 2160 이앨레나19 외신부 우미되1에 21맹 김유미 19 정년1부 전혜선(14) 

때2 박주옥 19 청년1부 2127 진형원 19 정년1부 이늠에1이 2161 나 라 19 외선부 최태희(ln 2195 징순애 8 칭년9부 징원(1에 

2α% 박한우 13 짧1부 이혀l경 이 21때 박종원 2 ~번1부 김정쉰2) 2162 외매|루인 19 외선부 여국러1) 2196 신헌정 19 정년1부 오경희(1이 

2094 이병이 19 청년1부 최민석(4) 2129 탬준 19 대학부 조뿔(11) 2163 탄소우 19 외신부 횡징01(7) 

잉상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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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삐쇼석 

엉 · 유 • 초 • 소 여톨수련회 
일파 : 짧(수) - 21일댐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써 십X까 복음의 통로로만 λ}용뼈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 1 십자가복음 
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살Û}7)는예수그리 

스도의 종이 되게 하h서. 

델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 

되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되지 않도록 믿음을주소서 

에 매월 둘째 주수요일에 실시되는교회주변 전 

도를통해서 많은 영흔들이 주께로돌아올수 

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교회학교에서 진행될 여름 계절학교를 통해 
서 모든학생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십 

자가증인들이되게하소서. 

g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십X까복음을확신하며 믿음뻔l서 자 

라게 5남서 

Ø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λ댐의 실천으로 세 

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 

게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 
가의은혜로관리할수있도록성령께서 인도 

하쇼서 

오전 10:00-종일 
오전 10:00-11 :30 

시간 

오전 9:30-12:30 

첫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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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선 
영아부 

유아부 

유지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2구역) / 9일 별세， 12일 장례 

3. 이병주 은퇴집사 (박영엽 권사의 남 
편， 이준성 집사， 이정원， 이준혁 성 

도의 부친， 이신남 집사의 시부， 10 
교구 정릉1구역) / 12일 별세 ， 14일 

장례 

4 김영례 은퇴권사 (5교구 수서 1구 

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5 김처숙 씨(조길남 성도의 모친， 김 
영숙 집사의 시모， 16교구 과천3구 

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출연기도원직원모집 
1.모집부문 충헌기도원 주방 (여) 

2. xt 격 본교회 세례교인 

3. 찌|훌 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4. 서류제출처 사무국 n 02-552-8200 (#404) 

교회직원모집 

1.모집부문 경비직 (약간 영) 

2 자 격 세례교인 (민 55서| 이하) 

3. ~1줄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4. 서류제출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n 02-552-8200 (#403) 

결혼 

최병용 군 (최덕순， 박갑숙 타교집 
사의 아들， 타교회)과 김광희 양 (김 

영연 집사， 김예순 권사의 딸， 3교 

구) /23일(토) 14:00 방배 웨 딩 문 
화원 

별세 

조명익 성도 (모선희 성도의 남편， 

조수진 집사， 조민정 성도의 부친， 

18교구 용인구역) / 8일 별세， 9일 
장례 

2. 정수길 성도 (서옥 권사의 남편， 정 
경희 권사， 정상원 집사의 부친， 최 

양옥 집사， 손수경 집사와 시부， 박 
태진 안수집사의 장인， 18교구 구성 

모임 

1 권사회 1 ，2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2. 자원봉사부 7월 월례회 
일시 ’ 20일(수) 05:4α07:00 

장소 .본당 112호 

·전덮l 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7월 3일(주일) rv 7월 31일(주일) 

대상 기간 : 2005년 1월 rv 6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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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일) 

여국근/안태순 

23(토) 

나광영/김정연 

22(금) 

김태석/고숭균 

21 (목) 

여국근/황현철 

20(수) 

김영훈/최차용 

19(화) 

김용덕/김용석 

·F섣F굉믿훌~톨 날짜 예배 ~‘ q ζJ 사회 기도 설교 

7/20 수요 I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호산나찬뺨~) 장훈 서계실 자기를 부인하라 (왕상 13:11-19) 김익환 목사 

7/20 수요 II 하늘에 찬송이 들려던그날(실로암찬뺨ß) 이정훈 김순옥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 11:17-27) 김태석목사 

7/22 금요집회 트램엣 조성훈/소프라노조수젠테너 공병식 조규호 김성관목사 

7/24 주일 I 〈여|배전찬양〉 김준희 김형곤 롯의 선택(창 13:8-13) 이경준 목사 

η24 주일 II 너 근심 걱정 말아라외 /첼로박이령(할웰빡오케스트라) 임현덕 최윤덕 롯의 선택(창 13:8-13) 고광환 목사 

γ24 주일 m 그크신하나남의사랑외 /첼로박이령(할렐루야오케스트라) 위건량 김중선 롯의 선택(창 13:8-1 3) 김성관 목사 

γ24 주일 W 주안에 있는나에게 외/소프라노윤지영(아멘찬엠 솔로이똑) 이종대 Odl1n-i니4 롯의 선택(창 13:8-13) 안치원 목사 

7/24 주일 V 내구주예수를더욱사랑외/테너김현우(벨엘찬양대술로이:똑) 이창수 ιc 섭 롯의 선택(창 13:8-13) 김성관 목사 

7/24 주일찬양 만도린 연주대/가브리엘찬양대 최성규 박옥현 너희 성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수 24:14-18) 이성진 목사 

예배담당 안내 (7/18-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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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외신부 대학부 

고광환 위건량 
1교구 새7녕iSP육부 

이희식 최종철 
6교구 교재연구 

양재웅 이성진 
펀집국 5교구 

이경준 이창수 
15교구 고등부 

정성영 이정훈 
9교구 중등3부 

. 우|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중헌기도원감 

이종석 
기획위원징 

오진국 
예배위원징 

김영길 
소마부장 

김광남 
긴축위원징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q1교육위원징 

l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장 

엄필성 이 훈 
의료선교부장 친앙위원징 

이창호 
기획위원 

최무길 
째징위원 

기도원안내 

집회 시간 차량 

오전 11:00 
오전 10:00 

화요집회 
본당앞출발 

오후11:00 
금요집회후 

금요철야 
본당앞출발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OO(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보」 당 u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보」 탄 u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새가족gR육부 

한성엄 임태주 
13.교구 19.교구 

전홍렬 
선교위원정 

김구형 
재3교뿜원징 

정태두 
전도위원 

정청길 
예얘위원 

이달옥 
쩨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엄창식 
맴까옐친엠g 

김영달 
봉A쩨원징 

김환기 
9교찜 

얘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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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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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철주 윤석민 
챔e때부징 뿔루O씬뱀g 

김창국 
A빙부g 

황의만 
빼배위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예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배춘식 
13.교램 

김중선 
8교쟁 

이갑재 
기획위원 

김단용 한송규 
딩회부서기 진도훈련부징 

이형수 안동현 
진도위원징 세빡똥부징 

김숭곤 
맨|부정 

안석현 김연근 
5교구징 기브리뱀엠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깅시위원징 써1택잃부징 쩨2교육위원징 

박덕양 
g밴2부징 

노영한 
15교구징 

강철형 
1a교구징 

이계인 
0뺀진S때징 

엄무천 
1 6.교구장 

최지윤 
10.교구징 

펴l숭 
6교구징 

안종욱 
김A써원 

이정우 
행3부정 

원웅철 
1낌구장 

이실호 
관리부장 

신상수 
14교구징 

장철환 
11교구정 

최윤덕 
신교위원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량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OO(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 때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J1 τIT님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l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선 교사 송요한 

김형곤 
유션부정 

송두섭 
징년1부g 

전계식 
대학부정 

구재완 
고등부징 

김신국 
중등2부징 

석영식 
조등부징 

진학래 
유치부징 

전은배 
~H:!자 
ÕÕ IT。

김은철 
예배위원 

장숭규 
소년부정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l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팅니다 

Simu~an없JS 때slatkJnsin 당19lish. Chinese. Japanese and S~n 녀nguage are a뼈떠ble at the 티밍enO’ C생< Worship ser끼æ. 
andSri 벼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왜so available at the One 0 ' cl∞k Worship Serviæ 


